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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정과 민주주의

 1. 연정의 의미

 □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다른 정당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행

  ㅇ 자기조직을 유지하고 다른 정당과 경쟁하면서도 공통의 목 을 

실 하기 해 연합을 모색

  - 공식 인 정책 정과 합의를 기 로 한다는 의미에서 무원칙한 

‘야합’과 다름

  - 새로운 정치단 를 만들기 해 자기조직을 해체하고 다른 단 와 

합치는 ‘통합’(합당)과 다름 

 □ 연합정치는 시민사회에서부터 정권차원에 이르기까지 한 

역에서 개되는 극히 보편 인 행

  ㅇ 연합정치는 시민차원의 시민운동연 , 의회차원의 법안별 

투표연합, 정부차원에서의 연립정부 등 다양하게 진행됨 

  ㅇ 국내정치 차원에서 연정의 주된 행 자가 정당이기 때문에 연정은 

주로 정당간 연합행 에 한정하여 개념화함

선진국가 에서 단일정당 경향이 매우 강한 3개국( 국, 스페인, 그리스)

제외한 14개 서유럽국가(네덜란드, 룩셈부르그, 독일, 벨기에, 핀란드, 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서 연합정치가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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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합(Policy Coalition)

□ 서로 다른 정당이 의회 내에서 ‘입법을 해 일상 으로 행하는 

연합’(legislative coalition)

 □ 사안별 정책 공조를 하는 경우부터 일정기간 공동의 정책목표에 

한 합의를 이루고 장기 인 ‘정책연합’을 하는 경우까지 다양 

  ㅇ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 정책내용에 공감하여 정당간에 사안별로 공조하는 경우 

   - 정책이 비슷한 정당간에 제휴하는 경우 

   - 여야의 정 가 첨 하게 립된 정책의 경우 특정정 와 정치  

력을 하는 경우 

   - 다른 정당의 정책입장에 지속 으로 동조하는 경우 등이 존재 

소수야당의 경우 정부 각료직에 입각하는 식으로 연합정부에 참여

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는 정부  집권당을 일 되게 지지해 주는 

안정 인 정책연합인 각외 력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여소야 의 통령제(분할정부) 하에서 통령-의회 계는 

곧 어떻게 ‘다수 정책연합’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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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연합(Government Coalition)

 □ 서로 다른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형성하거나 운 하는 것

  ㅇ 좁은 의미의 연합정치로서 연정은 주로 정부연합을 지칭 

   

   - 직배당연합(portfolio coalition)으로서 정책연합과 구별

  

  ㅇ 의회에서 정권을 형성하는 내각제에서는 정부연합을 ‘연립정권’, 

‘연합정권’ 는 ‘연립정부’로 정의하기도 함

 □ 모든 ‘정부연합’은 하나의 ‘정책연합’이 됨

  ㅇ 정책연합은 일시 이고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정부연합’은 

안정성을 담보

 □ 정부연합을 하는 경우

  ① 과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을 때, 다수의석을 확보하여 국정을 

안정 으로 운 하기 함

   -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과반의석 정

당이 없을 경우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 임 

   - 통령제 하에서도 내각제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통령의 

정당이 원내 소수정당일 경우 주로 발생함  

   

과반의석을 확보한 경우에도 정책  거리가 가깝다거나  

정치  통합력을 극 화하기 해 연정을 구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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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 화가 심한 사회에서 국민통합을 유지하기 한 경우
 

   - 다양한 종교, 이념, 언어, 문화, 종족 등이 존재하는 분 화된 

사회에서 여러 세력들과 제휴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통합을 도모

   - 사회 내의 소수 세력일지라도 일정한 지분과 표성을 인정하여 

정부구성에 참여시킴으로써 정국의 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

   - 네덜란드, 벨기에의 경우는 의민주주의를 발 시킴 
 

  ③ 선거연합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하고 공동정부를 구성
  

　 - 독일의 사민-녹색 연합(1998～ 재)

   - 한국의 DJP 공동정부(1998～2001)

(3) 선거연합(Election Coalition)

 □ 선거에서 정책․공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합 

  ㅇ 선거에서 개별정당이 정책연합이나 후보연합을 하는 경우 

 □ 지역정당(regional party)과 국정당의 선거연합이 표 인 경우 

  ㅇ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유럽국가들에서, 국선거나 의회정치에

서 공조를 약속하고 선거연합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이때 국정당은 지역정당이 있는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거나 

지역정당의 주요정책을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게 됨

  ㅇ 사례: 독일의 기민/기사연합(1945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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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정의 필요성

(1) 역사 으로 다당제가 보편화되면서 연정의 필요성 두

  ㅇ 19세기 국에서 발 한 내각제는 양당제의 발 과 결합됨 

  - 두 개의 응집력 있는 정당들  하나가 입법부의 과반을 차지  

  - 양  정당은 의 지지를 얻기 해 경쟁하고, 독 으로 

정부의 운 을 맡음

  ㅇ 20세기에는 사회갈등의 다양화, 비례 표제 확산 등으로 인해 

다당제 정당체제가 보편화됨 

   - 어떤 정당도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못하는 소수 정국(minority 

situation)이 일상화되면서 의회과반을 한 연합이 필요 

   - 소수 정국에서 연정은 소수정부가 이슈와 정책에 따라 의회 내

에서 지지자를 추구하는 순수한 ‘정책연합’이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보다 흔한 것은 정책 정을 수반하고, 내각과 행정부의 

통치를 공유하는 연합정부의 형성임 

다당제-비례 표제-연정, 양당제-소선거구제-단독정부가

각각 선택  친화력을 가짐 

ㅇ 한국의 ‘다당제-소선거구제-소수정부’의 불안정한 정치구조 개  불가피

ㅇ 다양화 시 , 양당제 보다는 연정의 출 을 허용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정치구조인 

온건한 다당제가 민주주의에 보다 유용 (L. Dodd)

ㅇ 다당제가 불안정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온건한 다당제는 정치 으로 

안정 임 (G. Sartori)

ㅇ 따라서, 한국의 실에서 다당제를 수용할 경우, 연정과 선거제도 개 이 동반

되어야만 보다 안정 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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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소야 의 분할정부 상황 해소 

 □ 통령제 하에서도 분할정부의 경우 연정은 빈번하게 이루어짐 

    

  ㅇ 실제 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반 이상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음
 

   - 내각제보다 유인이 약하기는 하지만, 통령제 하에서 연정구성이 

어렵다거나 ‘오직 외 인 경우에만’ 형성되는 것은 아님

   ※ 통령제 하의 소수 정부  일부는 통령이 연정을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도 통령이 속한 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

    

내각제와 통령제하에서의 연정빈도분석

  J. A. Cheibub, A. Przeworski and S. M. Saiegh의 연구(2004)

ㅇ 1946 - 1999년 사이의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분석 

 - 단일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경우 → 내각제 43.2%,   통령제 55.5%

 - 어떤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 의회제 56.8%, 통령제 44.5%

ㅇ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 연정이 구성된 빈도

 - 내각제 78.1%, 통령제 53.6%

ㅇ 결과 으로 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반 

이상은 연정구성 

 □ 여소야 를 해소하게 된다면 통령제도 내각제만큼 안정 이며 

통치효율성은 내각제보다 높아짐

  ㅇ 내각제론자는 내각제에 의해 생성되는 ‘권력융합’이 민주주의를 

안정 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 이라고 (J. Linz)
  

   - 주로 통령제가 선과 총선의 다른 주기와 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로 인해 제도 으로 경직되었다는 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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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러나 통령이 정당 편화를 해소하면서 의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내각제보다 더욱 효과 임(Shugart & Carey)

   - 통령제에서는 의회내에서 다수를 형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합정치의 시도와 모색이 더욱 요해짐  

연정에 있어 내각제와 통령제의 차이

  

  ㅇ 내각제의 모든 정부는 의회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함

   -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국면에서 오직 연합정치(정책

조와 각외 력을 포함)를 통해서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음 

  ㅇ 통령제는 의회의 지지에 상 없이 고정된 임기(fixed term)를 수행

   - 의회 과반수 이상이 집권당의 정부구성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를

     교체할 수 없음

   - 연정은 정책  실 과 국정안정을 한 략  선택

  ㅇ 내각제에서는 모든 소수정당이 연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어느   

    정당이든 재자로서 연정을 제안할 수 있음 

  → 통령제에서는 각료의 배분권한을 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통령만이 연정의 제안자 

 ※ 통령제에서 통령이 연정형성에 있어 가장 요한 행 자인 반면 내각제에서는

가장 큰 도  정당이 됨(G. L. Negr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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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정의 원리와 유형

 1. 연정의 구성원리

 □ 연정구성은 정당의 의석지분과 이념을 기 으로 함 

  ㅇ ‘의석 지분’과 정책 공간에서 ‘정당의 치’는 연정을 형성하는 

상력의 핵심

   ※ 상력이란 선거결과로 각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지   

   -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양한 이론  입장 있음
 

   - 각료추구(office-driven) 연합이론, 정책추구(policy-driven) 연합이론, 

일차원 ‘순수 정책’ 모델( 정당median party이 상권을 독 ) 등 

 

도드(L.C.Dodd)의 연정 유형 분류

△최소승리연정 : 최소한의 과반연합, 이념․정책 거리가 가까움

△과소규모연정 : 소수  연립정권

△과 규모연정 : 최소의 과반연합을 상회하는 잉여연합, 이념․정책

                 거리가 보다 멈

* 1970년  Dodd는 온건한 정당체제는 최소승리연정, 분극화된 다당제는 이념 립의

  강약유무에 따라 과소규모 연정, 과 규모 연정으로 분류하여 연정이론의 획기 인 

  발 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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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최소규모의 원리

   

  ㅇ 연정 참여시 각 정당은 각료 배당을 극 화하려 하기 때문에 

다수가 되는 승리연합의 규모는 가능한 한 최소가 됨 
 

  ※ 각 료추구 이 론 에 기반한 라이커(W. Riker, 1960년  게임이론에 기반해 연정을 

분석한 최 의 학자)는 최소규모의 원리가 표 인 구성원리임을 입증

  ㅇ 불필요한 잉여 행 자는 승리연합에서 배제되고 승리연합은 

최소규모로 압축

    - 의석과반수의 창출에 불필요한 잉여정당을 갖지 않음 

   - 의석율은 50%+1 

  ㅇ 최소승리연합(Minimal Winning Coalition) 가운데에서도 가장 은 

수의 행 자(라이서슨: M. A. Leiserson)

  이념․정책  거리가 가까운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는 원리 

  ㅇ 이념․정책 으로 가까운 정당간 연합이 출 하기도 쉽고,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는 원리
   

  → 라이서슨(M.A.Leiserson)의 최소범 (Minimal Range)승리연합
  

  ※ 각료추구이론을 넘어서서 정당이 정책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을 돌리고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고려한 이른바 ‘정책추구연합이 론 ’에 기반

     

  ㅇ 정당간의 이념  차이를 가장 게 하는 승리연합이 출 할 가

능성이 크고 연합도 오랫동안 유지

   → 액설로드(R. Axelrod)의 ‘최소연결승리연합’

  ㅇ 이념정향의 연속선에서 가까이 치하는 정당간 연합이 행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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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간에서 ‘ 정당’ 심의 연정 구성 

 ㅇ 정당이 연정의 상권을 독 으로 행사, 일정 수 이상의 

의석수를 넘으면 의석비 은 연정구성에 향력이 없다는 주장

   → 드 스완(Abram de Swan)의 ‘폐쇄  최소범 이론 ’(Closed Minimal Range)

   ※ 드 스완은 연정이론을 으로 한층 발 시킴, 이후 그에 의해 ‘  정당’을 심

으로 하는 연정이론 발

 

   -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에 가능한 한 근 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 되는 승리연합에 포함되려고 함 

  - 정당들을 좌에서 우로 배열하는 것을 넘어, 각 정당의 실제 치를 

시, 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과 각 정당과의 거리가 요

 ㅇ 다차원 인 정책공간에서 ‘ 핵 치에 있는 정당’이 주축이 

되어 연정이 구성될 때, 그 존속력이 확보됨(Budge & Laver, 서

유럽 연정 사례를 분석한 표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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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정의 유형

 □ 연정 유형의 분류 기  

 ① 내각참여 여부에 따라 

  - 정부연합(연립정부 는 연립정권) 

 - 정책연합 

 ② 의석비율과 정책의 상  거리 기 에 따라  

  - 최소승리연합 : 의석비율(50%+1), 이념․정책이 인 한 정당

  - 과 규모연합 : 50%+1을 상회하는 잉여정당포함, 이념․정책

이 상 으로 멈

  - 각외 력: (단독 는 연립) 소수자내각을 각외에서 지속 으로 지지 

 ③ 연정 트 의 의석비율  정책거리의 大 에 따라 

  - 소연정, 연정 

 □ 연정유형   

내각구성 의석/정책거리 소 사례

정부연합

최소승리연합 소연정  독일, 랑스

과 규모연합
소연정 이탈리아(1968-73, 1980) 일본

연정 독일(63-68)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정책연합 각외 력
소연정 스웨덴

연정 이탈리아(76-79)

   ※  1947-87년 사이 서유럽의 218개 정부를 분석한 결과 90% 가까이 사실상 연정형태의  

    정치과정을 보여

      -  최소승리 연정 35%, 과 규모 소연정 4% , 연정 17%, 소수내각(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 각외 력을 하게됨) 33%로 나타남

      -  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단독과반은 10%(22개)에 불과. 주로 양당제가 확립된 국 

사례임(Laver&Schofiel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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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승리 연정

 □ 최소승리의 기 (50%+1)을 만족하는 가장 일반 인 소연정

 ㅇ 과반수세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당만을 내각에 포함시키고 

여분의 정당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 연정
 

 ㅇ 참여 정당의 수가 을수록 각료배분효율이 높고 이념  거리가 

좁을수록 요 정책에 한 합의가 쉬워지기 때문에 발생 

 □ 정당으로부터 소정당이 연정교섭에 빙되는 형태로 구체화됨

 

 ㅇ 통상 원내 1당이 잠정 인 정권교체 정당인 원내2당을 견제

하면서 원내 3당 이하의 소정당  하나와 연합

  ※ 연정에 청되는 소 정 당은  이 념  거리 가  가 깝거 나 (R. Axelrod의 최소연결기  

만족) 공동의  정 치  경 험이 나  정 책 연 합 을  통 해  신뢰 계(Laver)가 형성된 

정당

 ㅇ 인 강력한 비토(veto)야당이 존재할 경우 

  - 안정 과반에 못 미치는 최소승리기 (50%+1)이기 때문에 반

야당에 의한 견제를 쉽게 허용하는 단 ( 랑스, 이탈리아)

 □ 독일, 랑스 ⇒ 별첨의 사례 참조

(2) 과 규모 소연정

 □ 과 규모 연정은 최소승리기 (50%+1)을 상회하는 연정

 ㅇ 소규모의 잉여정당이 연정에 참여할 경우 과 규모 소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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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정에서 배제하더라도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당, 즉 여분의 정당을 포함

 ㅇ 최소승리연정에 비해 안정 인 과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 과 규모 연정  이 념 ,  정 책 거 리 가  상 으 로  먼 정 당 간 연 합 으로 과 반 을  

훨씬 상 회하 는  경 우  → (과 규 모 )  大聯政

 □ 과 규모 소연정의 구체 인 형태

 ㅇ 통상 원내1당과 ‘군소정당들’이 연합

  - 정책  거리가 멀고 인 원내2당 는 야당연합을 견제, 

고립시킬 수 있음

  - 참여자의 수, 정책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합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단  존재

 □ 이탈리아, 일본 ⇒ 별첨의 사례 참조

(3) 연정

 □ 간이상 규모의 원내2당 는 3당이 원내1당에 의해 청됨으로써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과 규모 大聯政 성립

 

 ① 국가  가상황에 처: 시내각( 국 로이드 조지정권: 

1916-19, 처칠정권: 1940-45, 스웨덴 헨슨내각: 1935-45 등)

 ② 이질 , 다원 인 사회에서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해 정 를 

월한 정치세력간 력: 의민주주의 국가모델(오스트리아, 

네덜란드)

 ③ 경제공황극복을 한 거국일치내각: 국 맥도날드 내각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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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제 기 응과 정치안정을 한 양  세력간 타  :  독일 

연정(1966-69)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별첨의 사례 참조

(4) 각외(閣外) 력

 □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소수내각의 성립과 존속에 력 

 ㅇ 내각 밖에서 소수여당을 지원하고 력 계를 맺는 연정의 일종

  - ‘정부연합’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연합’은 다수가 됨
   

  - 각외 력이 있기 때문에 다당제 국가에서도 단독․소수  

정부가 안정 으로 국정운  할 수 있음

  □ 각외 력이 발생하는 이유

 ㅇ 당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실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 

 ㅇ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에 참여하면 불가피하게 정책 인 

양보와 타 을 해야 하고 이것이 당내 분열 는 당 외곽의 비 을 

래할 수 있음 

  ※ 특히, 이념형 정당이자 당 외곽의 노조와 연계되어 있는 공산당의 경우 각외

력을 지향하는 경우 있음 

    - 1966년-1968, 덴마크의 좌 사회당(공산당)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에서 

사회민주당의 소수정부 지원 

   - 이탈리아 공산당은 기민당의 단독정부 지원 

 □  스웨덴(소연정型 각외 력), 이탈리아( 연정型 각외 력)

    ⇒ 별첨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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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민주주의와 연정

 □ 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제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

 ㅇ  단계 한국민주주의의 주요문제는

  ① 민주주의의 실  조 

   - 민주주의 고유의 작동원리를 발 시키지 못하면서 조한 실 과 

불안정성의 문제에 직면

   - 사회구성의 원리이자 갈등의 최고 해결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지체 상이 발생함 

  ② 통령 정치 역의 축소

   - 분할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정치  교착상태는 통령의 역할을 

행정 역으로 제한하고 기술 료  정책실행을 반복시킴

   - 정당을 심으로 한 왜곡된 사회  표체계(이른바 기득이익의 

과다 표와 산층․서민의 과소 표)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권력으로서 통령정치의 작동 미약

　③ 사회  기반 없는 정당체제의 존속 

   

   - 민주주의의 표체계가 왜곡되면서 질 높은 민주주의로 도약

하지 못함 

   

   - 립 인 지역간 갈등에 기반한 정당체제는, 사회  갈등의 해결 

기제로서 정당과 이들 간 경쟁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의미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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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연정은 ‘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제 문제를 해소

하고 한 단계 발 시키는 것임

□ 연정은 견 속에서 작동되는 정치의 술

  ㅇ 정당과 정당 활동가들이 략 으로 행 하고, 단견 으로 활동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발 을 가속화시키는 매제로 기능함

   - 연합을 후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의 구체  행 자들의 사회변화를 

포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치  효과를 지님

  ㅇ 정치과정의 고도화․선진화를 통해 한국민주주의의를 한 단

계 진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동

   

   - 정당간 결구도를 정당간 정치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구도로 환시킴으로써 정치세력간 실 이 명확히 들어날 것임

  ㅇ 따라서 연정은

   -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며 

   - 책임정치의 강화를 수반하는 것이고 

   - 정책  산출능력을 강화시키는 정치 술이라 할 수 있음

 ㅇ 최근 연정논쟁이 활발해지면서 각 정당들은 정치개 , 양극화 

해소, 민생개  등의 실체  문제에 근하기 시작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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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민주주의의 안정화․효율화

 

(1) 연정은 민주주의의 안정성․효율성과 직결

 □ 정당정치과정과 정치  안정․효율성에 따른 유형 구분

  ㅇ 5가지 유형(미국형, 유럽형, 이탈리아형, 랑스형, 개도국형)

으로 구분 가능함

정치협력 및
연대

대통령제 내각제

미국

한국

중남미, 아시아

    개도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유형2

유형 3

유형1

유형5

유형4

  ㅇ【유형 1】미국형은 양당제에 기반한 순수 통령제로서 승자에  

 한 패자의 승복을 통해 정치안정

   - 여소야 는 주로 민주당 우  의회, 공화당 통령 사이에서 

발생, 과거엔 정당결속이 약했고 남부 민주당과 보수당이 

보수연합을 통해 공화당 통령을 지지

   - 클린턴 통령 당시 심각한 기 경험, 최근에는 여소야  

상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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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유형 2】유렵형은 사회를 표하는 온건다당제경향의 정당

정치가 발 했고 정치의 정상 인 과정으로서 연 와 력이 

일반화되어 있음.

   - 다수의 정치  통합력이 요청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연정이라는 

역사  타 을 통해 기 극복

   ※ 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종교․계 ․민족 등으로 사회가 수직 으로 

분할된 국가에서는 연정이 수시로 등장하고 각 세력의 타 과 정치․사회  합의

를 요시하는 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가 발

  ㅇ【유형 3】이탈리아형은 정당간의 이념 , 정책 , 경험  거리가 

멀어 타 과 연 , 정치 안정성이 상 으로 낮음

   - 베를루스코니 이  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

  ㅇ【유형 4】 랑스형은 소선거구․결선투표제와 강력한 사회 

경제  기반하의 다당제․ 통령제 국가로 승복 없는 타 의 

원칙을 통해 정치 안정화
 

   - 통령제와 ‘ 정당’이 미약한 좌-우 경쟁구도가 결합, 선거

이외에 여소야 를 해소할 방법 없음

   - 여 일 경우 강력한 통령제, 야 일 경우 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 

‘교 ’하는 동거정부 허용

   ※ 이원집정부제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 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한 리더십의 결정과 타 의 산물

     - 최근, 동거정부의 정책결과에 한 책임문제에 있어 국민은 통령과 총리의 

양  세력 모두를 겨냥했고 극우세력이 반사이익을 얻자 헌법개정을 통해 

5년으로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며 동거정부를 최소화하려는 컨센서스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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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유형 5】개도국형을 벗어났지만 민주주의의 안정성․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해 정치과정과 제도의 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

 

  ㅇ 한국의 여소야 로 인한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는 견제만 

있고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제도  문제’와 ‘ 결  정치문화’로 

인해 교착  갈등상황을 래하는 문제 을 안고 있음

   - 한국에서 분할정부는 미국처럼 상의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한 

정치상황 보다 상이 통하지 않는 완 한 교착상태로 쉽게 

이 되어 왔음

  ㅇ 여소야 하의 분할 정부  상황을 민주주의 정치원리에 부합

되도록 극복하기 한 정치과정이 필요함 

  - 의회와 화와 타 을 우선시하는 력정치를 발 시키고

  -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에 따라 공조하며

  - 안정 인 정책 력을 한 “연정” 형성을 추진

(2) 한국은 여소야  는 통령제와 다당제 간의 ‘어려운 교합’을 

어떻게 합리 으로 해결할 것인가
 

 □ 의회내 다수 정책연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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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정책연합’을 형성하는 방안 

①　당내 결속이 약할 경우 정당을 가로질러 의원 심의 정책연합 형성

    (과거 미국형 입법연합)

②　당내 결속이 강한 반면, 의회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시 

    (성공: 의민주주의 국가, 실패: 한국)

③　당내 결속이 강할 경우 정당연합에 의한 연정 형성

    (유럽형 연정)

    * 각외 력형태의 발  정책연합 포함  

□ 한국은 ①미국형 ② 의 민주주의 ③유럽형 연정에 있어 정치

과정상의 장 을 수용하면서 정상  정치발 을 모색해야 함

  ※ 각각의 선진  모델은 권력구조나 정부형태의 직  결과가 아니라 정당정치의  

합리  운용과 정치과정의 생산성을 기 로 함 

 ① 미국형(과거)은 개별의원  정당들과의 화와 타 , 의회와의 

포 인 ‘ 력정치를 발 ’시켜 왔음, 한국에서도 이 모델을 따르기 

해 원내의 자율성을 극 화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함

   - 그러나 요정책에 있어 내각제  정당구조로 인해 한계에 

직면해왔음

 ② 의민주주의형은 타 과 력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발 ’

시키는 것이며 연정은 이러한 의의 정치과정을 비약 으로 

발 시키는 계기임 

 

   - 그러나 분 화된 사회속에서 엘리트간 력과 타 의 역사와 

문화가 제되어 있을 때 보다 발 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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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럽형은 정당간 연합에 기반한 ‘연합정치의 발 ’을 통해 정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

   - 그러나 사회  기반이 부재한 정당체제가 계속된다면 정당간 

연합은 엘리트간 이익의 교환 이상 의미를 갖기 힘들 것임

(3) 다수연합을 형성하는 연합정치는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의미 

  ‘다수 정책연합’형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 정책  실 이 

직결되는 정치지형 창출

  ㅇ 정치  이니셔티 를 기 로 정상 인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안정 인 다수 정책연합은 정책  실 을 극 화할 것임

   - 정치  경쟁이 지역이 아니라 정책을 심에 놓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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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정부-의회-정당의 생산  계미약 

정당정치의 네 가지 모델(R. Rose)에 의한 분석

 ① 야당의 의도와 정부의 실천이 상반되는 모델 → (한국)

 ② 야당시 에 의도했던 것을 정권을 잡은 후에 실천하는 매니페스트

(manifest)모델 → 국, 미국

 ③ 정책 으로 하지 않는 합의모델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④ 이  정권의 정책과 변함없는 정치를 료모델 → 일본 

 ㅇ 한국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 부분 으로 ‘메니페스트 모델’을 진행시키지만 야당의 완강한 반 에 

부딪힘

  - 야당과의 의회 내 합의를 진행하는 ‘합의모델’을 차용하기는 하지만 

정책  로 인해 쉽게 교착상태에 빠짐 

  - 결국 상당부분은 료모델로 정책 진행

   ※ 여소야 에서의 통령은 안정 인 다수연합을 형성하여 개 정책을 실 하든가 개

정책의 일정한 포기를 통해 의회 내 합의를 진작시키는 선택을 강요받음

  ㅇ 개별의원  야당과 화하는  의회 력정치는 결  정치

문화와 정당의 기율이 높은 정당구조로 요사안일수록 더욱 

쉽지 않음 

   - 그 다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행이 확립된 것도 아니어서 

생산성은 더욱 하됨

  ㅇ 야당과의 합의는 정책집행과정에서 험성을 일 수는 있으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쉽게 교착상태를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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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여당이 과반일 경우도 야당이 완강하게 반 하면 선택은 날치기 

는 법안 후퇴밖에 없음

  - 한국의 야당은 여당과의 화와 타 을 통한 합의를 시하기

보다는 강력한 비토정당으로 존재

   ※ 민주화시기에 형성된 립  여야구도가 민주화이후에도 지속 
 

ㅇ 야당과의 합의모델이 생산 인 것이려면 화와 타 의 오랜 행 

속에서 의민주주의를 발 시킬 수 있어야 함

  - 오히려 실패하는 합의모델 보다 승자에 승복하는 다수결 민주주의

( 국, 미국)의 행을 확립하는 것이 훨씬 생산 일 수 있음
 

  - 그러나 다수결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소수세력을 배제할 뿐 아

니라 한국의 결  정치문화를 더욱 격화시킬 소지가 큼

 한국은 여야의 치를 극복하는 력과 연 의 정치과정, 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발 시키는 방향이 필요함

  o 따라서 연정은 한국정치 정상화의  계기이자 한국 

민주주의 발 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음

  재 통령제의 제도개 보다 정치의 정상 인 작동이 요

  ㅇ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논리는 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구조

변경이 에 ‘정치의 정상 인 작동’ 과정을 간과 

  ㅇ 결  정치문화와 연합정치의 부재로 ‘입법  정체상태’와 안 

없는 교착상태 발생

    ⇒ 정치의 정상 인 작동으로서 聯政은 한국정치의  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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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령정치의 강화

 □ 분할정부하의 교착상태는 정치의 축소를 불러옴

  ㅇ 사회 제 문제의 최종해결 기제로서의 정치가 정상 으로 작동

하지 못함

  ㅇ 정부-의회 밖 수단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정치축소의 과정 

겪음(행정수도 헌 결이 표 )

   - 정치를 통한 국민의 이익이 정책 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면 문가주의·엘리트주의·지역주의가 구조 으로 만

연할 것임

 □ 통령이 ‘행정가’ 역에만 머물면 정치는 더욱 축소될 것임

  ㅇ 통령이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표성을 높이는 것임

   - 립  행정가에만 머물면 선거를 통해 당선된 권력을 정책을 

통해 책임져야할 통령정치의 역은 성립불가능함

   - 통령정치의 강화로 축소된 정치 역이 확장되야만 책임정치

의 구 이 가능

  ㅇ 국가경 자이자 동시에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얼마나 균형 

있게 합시키느냐가 통령정치의 기본 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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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령정치 강화는 정치정상화․효율화의 건 인 요소임 

  ㅇ 통령 정치는 개별 의원․정당  의회와의 화와 타 을 

주도하면서 결  정치과정을 력  정치과정으로 환

시키는 것임 

   - 정부정책의 입법을 해 의회에 조를 구하는 것은 물론 정치  

재자이자 정치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포함

  ㅇ 정당정치의 발 을 한 요 행 자로서 역할을 강화 

   - 당정 력과 정당정부강화로 정치의 능동 이고 정상 인 책임

시스템 확립

   - 정치의 정상 인 과정으로서 정당간 연합정치를 모색하고 제안

   ※ 통령제하에서 연정의 제안자는 결국 정부구성이 가능한 통령일 수 밖에 

없음

   - 정치개 을 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개별정당  

의회와 화

  ㅇ 생활정치의 강화로 사회문제에 직  면하고 이의 해결을 

핵심 과제로 함

  

   - 사회 역의 표체계에 있어 정당정치에 의해 과소 표되고 

있는 역을 정치 으로 표해주어 과다 표되고 있는 역

과의 균형 을 찾아 진정한 통합의 정치기반 구축

   -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 경제  문제해결에 집 하고 사회  

갈등사안의 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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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당의 사회  기반강화

 □ 연정은 사회  기반을 갖는 정당체제의 병행발  필요

  ㅇ 서구의 연정은 사회  기반을 갖춘 정당 간 연합임

   - 정치연합은 곧 사회 제 세력간 연합으로 확장됨

  ㅇ 한국의 정당은 서구와 달리 이념  측면이 아닌 지역․인

식․경험의 차이로 인한 정당간 거리가 멀어짐

  ㅇ 한국의 정당은 지역정당에서 사회  기반을 갖춘 정당으로 

발 해야 함

 □ 정당이 사회  기반을 갖출 때, 지역에 결탁한 정당체제에서  

정체성을 갖춘 정당체제로 발 할 수 있음

  ㅇ 소한 이념 ․사회  기반을 갖는 정당체제는 결국 손쉽게 

동원 가능한 정치자원으로서 지역주의를 불어옴

   - 87년 체제는 지역간 경쟁이 정치  경쟁의 심이 되고, 정치

연합이 곧 지역연합(3당합당)  성격을 갖는다는 것임

   - 사회를 표하지 못하는 정당간 경쟁은 엘리트간 카르텔정치를 

양산

  ㅇ 새로운 연합정치는 정책을 통한 사회  표성의 제고를 수반

해야 실성을 가질 것임



- 27 -

 □ 도정당으로서의 사회  기반을 강화해야 함

  ㅇ 사회  양극화 상으로 인해 도정당의 입지가 약화

  ㅇ 간층의 붕괴로 이들의 이익을 변하고자 하는 정당의 

지지층이 감소

<사회양극화에 따른 정당지지층 구조 변화>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양극화 이전의 지지층 구도 양극화 사회에서 지지층 구도

  ㅇ 사회양극화에 응하기 한 정당의 유효한 지지층 확충 략은

  

   ⇒　 산층과 소득층을 동시에 변하고 

   ⇒　 소득층을 산층화해야 하는 것임

  ㅇ 곧 강력한 사회정책에 의해 사회  기반을 확 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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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에 있어 연정의 실화 문제

(1) 연정형성에 있어 고려할 

  연정은 입법실 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실 , 개 의 실 을 가져

와야 함 

  ㅇ 입법활동의 안정성만으로 기능할 때, 연정은 오히려 보수 으로 

귀결될 것임

  ㅇ 연정형성 상과정은 단순한 정책교환과 타 을 통한 각 정당간 

상호 정치  이익의 교환과정에 그쳐서는 안 됨

   - 당면 개 과제의 사회  공감  확산과 문제해결방식을 둘러싼 

민주 ․사회  논쟁이 되어야 함

  ㅇ 연정 상 과정은 곧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의제, 사회  의제를 

드러 내놓는 과정

   - 이 과정에서 최종 인 연정 상의 결과물은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연정이든 소연정이든 본격 인 연정 상과정에 있어 각료

배분이나 주고받는 식의 교환의 제안만이 아니라 

   - 선거제도 개 , 정치개 , 사회정책, 평화정책 등의 일  진 을 

한 종합 인 비 이 되어야만 함

    ※ 독일의 사민-녹색당의 연립정부 수립 동의서는 독일 당면과제와 해결을 모색

하고 그 주체로서 사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결의서에 다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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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인 연정’은 지속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함

  ㅇ 측가능한 연정이 성립되고 명확한 상과 목표가 구체화된 

연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안정 이며 성공 인 실 을 

산출함(독일, 스웨덴)

   - 연정 상과 범 가 수시로 바 다는 것은 결국 정치가 불안정

하기 때문이며 결과 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의민주주의 국가(네덜란드)에서의 연정의 경우에도 양당

간의 정책 립으로 연정은 붕괴되고 사회  결과도 미흡

   ※ 독일의 연정은 오랜 연정 상을 통해 목표와 기간, 정책수행과정을 주도면

하게 작성하 고 결과 으로 성공

  연정은 충분한 시간  여유 속에서 목표와 정책에 한 

구체화된 공유와 합의를 이루어내야 함

(2) 실화 방향 

  결과 분열의 정치구조와 문화 극복

  ㅇ 거시 역사 으로 한국정치는 다음과 같은 발  단계를 밟아왔음

    제1단계: 독재  민주의 정치 

    제2단계: 지역주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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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재 한국정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 에 직면하고 있음

    지역주의  정당  정당체제상의 문제   

    - 사회를 제 로 표하지 못하는 지역주의 정당  정당구조

(사회와 정치의 괴리)

    - 민주화, 탈냉 , 세계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다양화와 

분화, 양극화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 보수 편향의 정당체제, 서민과 산층의 이해가 표되지 않는 

정치, 특정 기득권과 경제권력 이해의 과  표 등

    - 주요 지역주의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정치문화상의 문제   

     - 극단  결의 정치문화

     - 합리  공론 형성을 통한 사회  갈등 해소의 어려움

    정치과정상의 문제   

     - 립과 갈등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 정치 구조가 첩되면서 

국회  행정부 립으로 인한 국정 마비의 분할정부

(divided government)  상황을 자주 야기

  ㅇ 재 한국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정치개 이 필요. 

   - 지역주의정치 극복 + 사회를 반 하고 표하는 정치

     → 사회  기반을 가진 탈지역주의  정당․정당체제  

   - 결  정치문화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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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단기 인 정치

개 의 핵심 인 문제임 

   - 이와 련하여 선거제도 개 , 력  정치문화의 창출, 

정상  정치과정으로서의 연합정치의 활성화가 제기됨

  ‘정치개 ’과 ‘민생개 ’의 동시 추진 필요

  ㅇ 경제냐 정치냐, 사회  양극화해소에 집 하느냐 연정을 추진

하느냐의 이분법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정치개 과 민생개 이 

동시 으로 추진될 필요

  ㅇ 연정은 정치개 만이 아니라 양극화 등 사회경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함

   - 연정을 한 정치 상, 정책공조의 진행과정은 한국사회의 의제와 

문제 해결방식이 사회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작동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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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연정의 사례

 1. 최소승리 연정 사례

(1) 독일

 □ 독일 소연정의 특징

  ㅇ 연정(66-69)기간을 제외하고 독일은 부분 최소승리연정 구성

   -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사민당(SDP)이 원내 제1, 2당을 

유하는 가운데 소수정당으로서 자민당(FDP)이 존재하는 

2.5정당체제(녹색당이 참여하면서 3정당체제)

   - 소수정당을 포함해야만 원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최소

승리연정 발생 

  ㅇ 정당인 자민당의 연정참여의 략  선택에 의해 연정 

구성 변화됨 

   - 자민당은 당내 진보  좌  자유주의자와 보수  자유주의간의 

립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민당 분열․통합 상황  략  선택에 

의해 정권교체 발생 

   - 자민당이 지속 으로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요정책이 지속성을 

가졌고, 정책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 1 9 8 0 년  이 후  녹색당 의  부 상 과 사민-녹색 연정의 출범으로 정 당 의  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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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기사 + 자민당의 보수․ 도 연정(‘49-66)　　　　

 

 □ 연정과정

  ㅇ 아데나워 연정(1949-63)

     - 아데나워 1-4차 내각은 기민/기사+자민당을 기본 축으로 하여 

보수․ 도 연합 구성

  ㅇ 아데나워 1차 연정(1949-53): 기민/기사+자민+독일당 

   ※ 독일당은 기사련과 유사한 북독일 거  ‘지역정당’으로 보수 도연합의 주니어 

트  역할을 함

  ㅇ 아데나워 2차 연정(1953-57) 

   - 기민-기사가 과반(51.2%)을 획득했지만 냉 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분단으로 인한 기를 리하기 해 연정을 지속 

   ※ 잉여정당으로서 자민당과 독일당이 참여하면서 의석 유율은 64.7%( 1955년)에 

달했고 연 정 을  지 속 함 으 로 써 정 치 안 정 을  꾀함 (원내 2당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연정을 넘어서는 과 규모 소연정 사례)

  ㅇ 아데나워 3차 연정(1961-63)

   - 1957-61년은 정치  안정과 후복구에 따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거 승리(기민/기사 54.3%)로 자매정당이 단독 과반 내각구성 

   - 1961-63년 기민/기사+자민당의 형 인 도·보수 연정 진행됨  
 

  ㅇ 에르하르트 연정(1963-66)

   - 1963년 아데나워 사퇴이후 사회  시장경제를 주도한 에르하르트 

경제장 이 수상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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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 선거결과 기민-기사(49.4%) + 자민(9.9%) 

   - 조세인상을 둘러싼 정책 립으로 1966년 자민당이 탈퇴함으로써 

연정은 붕괴하고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된 키징어는 사민당과의 

역사 인 연정 추진

 □ 연정 결과

  ㅇ ‘사회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부흥기 주도

   - 1940년  말 에르하르트 주도로 시장자유주의가 아닌 사회

으로 조 된 시장경제를 표방

  ㅇ 노사정간 조합주의 발  : 노사간 공동 결정권(1951), 종업원 

평의회법(1952)

  ㅇ 후 사회복지체계완성 

   - 물가에 연동되는 연 개 법(1956) 
 

   - 소득층을 한 국민주택 건축을 진하는 주택건축법(1956) 

   - 빈민보호를 한 연방공 부조법(1962) 

   ※ 기 민 - 기 사 연 합 은  과 반 에  육박하거나 실제 단독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 지만 

핵심 정 책 을  연 정 에  기 반 하 여  진행 함 으 로 써 정 책  효과  극 화 함 

◉ 사민당+자민당의 도․진보 연정(1969-82)

 □ 구성 배경

  ㅇ 연정 결과 사민당 당세 성장
 

   - 사민당 출신 인사들의 성공  업무 수행으로 집권능력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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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탈보수  압박을 받아온 자민당이 사민당과의 연정에 합의하면서 

기민/기사 주도의 정권을 사실상 교체 

   - 자민당은 이미 1966년 연정에서 이탈함

  ㅇ 1969년 총선결과 기민당 46.1%, 사민당 42.7%, 자민당 5.8%로 

기존 의석 순 는 유지하 으나 과반 정당 부재

   - 캐스  보트를 쥔 자민당은 사민당 주도의 聯政에 참여

   ※ 자민당은 1971년 라이부르크 강령을 통해 사 회  자 유 주 의 와  자유의 사회  

구속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노선을 환. 자 민 당 의  노 선 환은  1 9 8 2 년

까 지  사 민 당 과 의  연 정 을  뒷받 침하게 됨

 □ 연정 과정

  ㅇ 1차 연정기: 란트 내각(1969-74)

   - 사민당ㆍ자민당 聯政은 란트와 자민당 당수 쉘의 인간  연 를 

기 로 동방정책과 온건개 로그램 추진 

   - 1970년～72년 지방선거에서 동방정책에 한 갈등이 증폭, 자민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기민/기사련으로 이동

   - 기민당은 ‘ 란트’ 불신임투표 강행, 2표차로 부결되었으나 산안 

부결 등의 정치 행 심화

   - 1972년 선거에서 사민당은 후 최고 득표율(45.8%)을 획득하고 

자민당(8.4%)과 연정 재구성

   ※ 기민-기사연합은 44.9%획득 후 처음으로 사민당에 뒤지는 결과

  ㅇ 2차 연정기: 슈미트 내각(1974-82)

   - ’74년 이른바 귀욤사건*으로 란트 총리 사임. 사민당의 슈미트 

내각 출범

    * 란트총리의 독일정책 책임자이던 귀욤이 동독의 간첩으로 밝 진 사건

   - ’76년 선거: 사민당(43.1.%)+자민당(7.9%)

   - ’80년 선거: 사민(43.9%)+자민당(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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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정 결과

  ㅇ ‘신동방정책’에 의한 동서독 공존질서 확립과 외교의 국제화
 

   - 1969년 랑트 총리와 자민당의 쉘 외무장 의 연합으로 동서독이 

공존하는 ‘신동방정책’ 추진 

   - 할슈타인 독트린은 쉘 독트린으로 체됨

   - 1972년 동서독 간에 공존을 제도화한 기본조약이 조인됨

    ※ ’72년 선거에서 기본조약의 찬반을 둘러싼 치열한 립 진행되었고 결국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

   - 1974년 슈미트 내각은 자민당 겐셔 외무장 과 함께 독일 외교

정책의 국제화 추진

  ㅇ 본격 인 인즈주의  사회경제질서 확립

   - 사회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인즈주의  조치가 확 되었고 

사민+자민 연정기간 동안 확립

   - 수요지향  경제정책, 계 타 과 사회  타 에 기반한 임

인상과 사회정책확

◉ 기민-기사연 + 자민당의 新보수주의 연정(‘82-98)

 □ 구성배경

  ㅇ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사민당, 자민당간의 정책 립 심화

   - ’73년 석유 동 이후 경기침체 지속

   - ’82년 9월, 실업자 문제, 재정 자 해소 문제, 나토에 한 문제 

등에서 양당 정책 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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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82년 10월, 자민당이 연정에서 이탈, 도․진보연정 붕괴

   - 연방정부 수립 후 최 로 슈미트 총리에 한 하원의 불신임 

결의 통과

   - 1983년 조기총선 실시, 그 결과 사민당 패배, 기민/기사연이 

49%로 과반에 육박하면서 자민당(6.8%)과 연정

   ※ 사민당은 충격 인 패배 후 슈미트의 도정책에서 란트의 좌 정책 경향을 

보이게 됨. 상당기간 동안 정체성의 기 래 

 □ 연정구성과 정책내용

  ㅇ 16년간의 장기 집권으로서 콜 연립정부 등장 

   - ’87년,  기민-기사(44.9%)+자민(9.3%)

   - ’90년 독일 통일 후 첫 총선에서, 기민-기사(46%)+자민(8.6%)

   - ’94년 선거, 기민-기사(43.8%)+ 자민(7%)

  ㅇ  동독 교류 력 정책 지속

   - 기민연의 콜 총리는 사민당 슈미트 내각의 겐셔 외무장

(자민당)을 유임시키고  동독 정책기조 유지

   ※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자민당이 지속 으로 내각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지 속시킬 수 있었고 그것이 독일통일을 진시켰다는 에서 연정의 의미 큼

  ㅇ 사회경제 으로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독일  신보수주의 

헤게모니 지배

   - 연정은 독일사회를 반 인 보수주의 사회로 구조 재편

   - 수요지향  경제정책은 공 지향  정책으로 환, 노동시장 

유연화, 민 화, 탈규제 추진

   ※ 복지국가는 미식으로 일방  재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사회  시장경제 

이래 복지지출은 감소하지 않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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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내내 성장과 고용의 분리로 고실업상태가 지속, 사회  

분배의 격차가 발생했으나 여 히 사민당은 안이 되지 못함

◉ 사민당+녹색당의 新 도․진보연정(’98-) 

 □ 구성 배경

  ㅇ 녹색당*은 1983년 선거에서 8.3%를 득표하면서 본격 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2.5정당체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킴 

   - 정당으로서의 자민당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정 트 로 

부각됨

   ※ 녹색당은 통독후 동일 시민운동단체연합 조직인 ‘연합90’과 통합 이후 공식

으로 ‘연합90/녹색으로 명명됨
 

  ㅇ 1990년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고, 기존 기민/자민 연정에 한 유권자의 불만 축

   - 반면, 사민당은 新 도 노선으로 신 간계 을 포섭하며 

지지기반 확 시킴 

   - 사민당 우 인 슈뢰더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정책을 결합한 포스트

사민주의 로그램 확립

 □ 연정의 구성

  ㅇ 슈뢰더 내각(1998-) 

   - 1998년 선거에서, 사민당(44.5%)이 원내 1당을 차지, 녹색당

(7%)과 연정 상을 통해 과반 확보하게 되었고 정권교체 

   - 2002년 선거결과, 사민당(41.6%)+녹색당(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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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 수립 동의서(2002) 요지

ㅇ 독일을 한 3가지 가치와 목표  △ 신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발

ㅇ 우리의 임무

 ① 실업의 축소, 국가재정 자의 해소

 ② 교육/보건/가족/공공서비스의 확충/증진

 ③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④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 의 정책 

ㅇ 사민당과 연합90/녹색 양자의 연립정부는 차기 4년간 정치를 책임지

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짐

 - 일자리확 , 사회안 , 교육기회, 경제활성화, 노동자의 경 참여

 - 동서독의 내  통합

 - 환경보호

 - 활기찬 문화와 용있는 사회

 - 지속가능한 발

 - 유럽통합의 심화   

ㅇ 우리는 신연합으로서 시민과 함께 성공할 것임



- 40 -

(2) 랑스

  제5공화국 이후 이념으로 연결된 연정 발

  ㅇ 제5공화국 이후 5-6개의 정당이 좌 , 우 그룹으로 안정화

   - 제5공화국에서 도입한 소선거구제, 통령선거의 요성 부상 

등으로 이 의 불안정한 다당체제에서 벗어나 비교  단순화된 

다당제로 환

   - 정당체제는 5개 정도의 의미 있는 정당으로 구성된 다당제

   - 이들은 좌 , 도, 우  세 정당 그룹으로 재편성

  ㅇ 정당간 경쟁은 좌 (사회당  공산당)와 우 (드골   

온건보수 )의 결

   ※ 독일의 기민당 는 녹색당과 같은 정당 미약

  

  - 통령선거와 의회선거에서 빈번한 선거 연합의 결성, 공동의 

정책 로그램 개발(결선투표제 향)

  ㅇ 제5공화국 출범이후 연합정권이 일반 인 형태이며, 그 에서도 

최소승리연합이 부분

 □ 드골 와 온건보수 의 우 연합정권(1962-1981)

  ㅇ 배경  과정

   - 제4공화국 말 소당분립에 의한 정국 불안정, 경제 으로 악성

인 이션, 외 으로 식민지 독립운동에 직면

   - 이와 같은 내외  기로 드골 권력 복귀

   - 1961년 총선에서 안정 인 의석(드골 : 233석/48.3%, 온건보

수 : 35석/7.3%) 차지해 피두를 심으로 한 조각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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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우 가 통령직 장악과 동시에 최소

승리연합을 형성

   - 1962년 총선에서 55.6%(드골 :48.3%, 온건보수 : 7.3%), 

   - 1978년 56.5%(드골 : 31.4%, 온건보수 : 25.1%)

  ㅇ 드골의 권 주의  통치방식은 국민과 지식인들의 비  상

   - 특히 기업 주의 긴축정책에 한 노동자들의 반발은    

1968년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5월 명의 

계기가 됨 

   - 지스카르데스탱 통령 하에서 계획경제 정책 축소 는 쇠퇴  

세 인상, 인 인상 억제 정책 추진

 □ 사회당과 공산당의 좌 연합정권(1981-1995)

  ㅇ 배경  과정

   - 1960년  후반 미테랑의 사회당 근 화 로젝트 추구로 좌  결속

   ․사회당의 포 정당화로 간층 국민들을 사회당으로 끌어   

들이는 데 력

   ․ 통 인 사회주의 이념을 온건화하면서 동시에 1968년 명 

이후 폭발 으로 제기된 새로운 정치  요구 극 수용

   ․공산당과의 긴 한 력 모색, 1972년 공산당과의 공동 로그램 

발표

   - 1981년 사회당 미테랑 통령 당선

   - 1988년 미테랑 재선됨으로써 좌 는 81-95년까지 14년에 걸쳐 

통령직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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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테랑 통령 폭 인 사회복지 확 정책 시행 

   - 각종 보조 과 실업 수당의 폭인상  실업문제 해결을 한 

노동시간 단축과 트타임 근무제 도입 등 각종 조치 시행

   - 부유세 신설과 노사 계법 개정  산업의 국유화

   - 이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악화, 신자유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1995년 선에서 패배, 좌 의 기 도래

 

 □  우 연합의 재집권(1995-2002)

  ㅇ 배경  과정

   - 1980년 부터 서유럽 민주주의 반의 정치지형이 우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좌 의 상  기)

   - 1995년 드골 의 시라크가 통령에 당선. 14년 만에 우 가 

통령직을 장악

  ㅇ 내각 구성

   - 1993년 총선에서 승리한 우 는 95년 통령선거에서 승리함

으로써 좌 와의 동거정부 마감 

   - 1997년 총선에서 좌 는 55.2%(사회당: 43.3%, 공산당: 36석6.2%, 

도좌 : 5.7%)획득, 죠스팽이 수상이 됨으로써 동거정부 구성

   - 2002년 5월 총선에서 우 인 선다수연합은 단독으로 61.5%를 

획득 동거정부 해소

  ※ 선다수연합은 시라크가 소속된 우 의 ‘공화국연합’의 새로운 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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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제와 내각제  요소가 결합 동거정부 형성

  ㅇ 동거정부는 연정이 아님   
 

   - 성격이 다른 두개의 집행권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임
 

   - 실질 인 정책집행과 책임은 수상에게 통령은 수상에 한 

견제와 정치  재자가 되는 것임

  ㅇ 랑스는 기본 으로 내각제형 헌법임 
  

   -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는 내각을 해산할 수 있음

  ㅇ 단지, 통령의 막강한 지 로 인해 통령 심의 정치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음
  

   - 다른 내각제 국가의 통령과 달리, 직 선거로 선출되며,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의회 다수세력의 정치  리더로서 수상과 

내각을 간 으로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임
   

  ※ 내각이 오직 통령에게만 책임지는 한국의 헌법체계와 유사하지 않으며 동거

정부의 경우 형식이 유사하더라도 그 본질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  
   

  ㅇ 강력한 통령의 존재, 도 가 미약한 좌 -우 의 경쟁구도에서 

여소야 의 분할정부 발생  
   

   - 이념․사회경제  기반이 강력한 정당체제이기에 의회해산이외에 

다수 정책연합 형성의 계기가 쇄되어 있음
 

   - 야당연합이 다수를 형성할 경우 야당연합에게 권력을 이 하는 

정치  행(Habitus) 유지

   ※ 분할정부를 극복하기 보다는 제도  운용차원에서 수용.  동거정부는 통령과 

총리의 이원집정부제가 제도화된 것이기 보다는 통 령 제 와  내 각 제 로  교

하 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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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동거정부(1986-88)

  ㅇ 사회당 집권  인 이션의 심화, 실업자 증가, 외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국민지지 약화

   ※ 1986년 총선에서 우 연합 승리(드골 : 31.6%, 온건보수 : 26.7%)

  ㅇ 우 연합의 리더인 시라크는 통령이 지명하는 수상을 계속

해서 불신임할 것임을 천명  

  ㅇ 결국 좌 의 미테랑 통령은 우 연합의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

할 수밖에 없었고 동거정부의 행이 시작됨 

 □ 제2차 동거정부(1993-1995)

  ㅇ 미테랑 통령 발라뒤를 총리로 지명

   ※ 1993년 총선에서 우 연합 압승(드골 : 52.7%, 온건보수 : 43.9%)

  ㅇ 발라뒤는 우 연정을 구성하고 경제재건과 실업구제에 역 을 둔 

정책 추진

 □ 제3차 동거정부(1997-2002)

  ㅇ 우  시라크 통령은 죠스팽을 총리로 임명

   ※ 1997년 총선에서 좌 의 승리(사회당: 43.3%, 공산당: 6.2%, 도좌 : 5.7%)

  ㅇ 조스팽 국가개입에 극 , 경제노선의 경우는 산층과의 연 를 

목표로 한 완 고용 정책 추진

   - 실업난의 해소, 주요 국 기업 민 화 단, 긴축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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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정부는 야당 다수연합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령과 충돌, 불안정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음    

  ㅇ 통령-총리의 역할분담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차원의 결단과 결정에 달려있음 
 

   - 통령과 총리의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기도 함 
 

   - 타 과 력의 정치문화가 발 해 있지 않다면 제도자체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음 

 □ 최근 헌법개정으로 동거정부 최소화

  ㅇ 동거정부하에서 정책  책임을 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한 

책임구조의 문제 발생

   - 선거에서 유권자가 통령의 정당과 총리의 정당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게 되면서 비민주 인 극우세력(르펜)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  

   - 양  세력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 고 동거정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컨센선스 형성 

  ㅇ 결국 통령과 의회의 선거주기를 맞추는 헌법개정 이루어짐 

   - 통령과 의회 선거의 주기가 일치하는 2002년을 겨냥, 통령 

임기를 5년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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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 규모 소연정 사례 

 □ 이탈리아 기민당주도의 4당 연정과 5당 연정(1963-68, 1980년 )

▶ 이탈리아 주요정당의 이념  스펙트럼과 규모 

공산당(中大) -사회당(中 ) -사민당( ) -공화당( ) - 기민당(大) -자유당(極 ) 

  ㅇ 1960년 까지 기민당 내각이 운용됨 

   - 이념  거리가 가까운 사민당, 공화당, 자유당 3당의 각외 력을 

받거나 연정구성 

  ㅇ 1963-68년 모로 수상 사회당도 연정에 참여시킴

   - 연평균 6.6%의 고도성장(1958-63년) 등 경제의 성장을 지속

시키는 한편, 반체제정당인 공산당을 견제
   

   - 기민+사회당만으로도 과반확보가 가능하지만 4당 연정 지속

     ※사민당, 공화당, 자유당은 사실상 여분의 잉여정당

   - 기민+사회+사민+공화 4당 연정은 386석(61%) 확보하면서 

정치안정 뒷받침

    ⇒ 이유: 사민당과 공화당은 이념  차원에서 기민당, 사회당 

사이에 치했고 주요 정당 사이의 정책 력은 사민, 

공화당의 정책을 포 할 수 있었기 때문임

  ㅇ 1979년 기민당과 공산당과의 ‘역사  타 ’이 붕괴하자 기민당은 

4당연정 는 5당연정(군소정당인 자유당이 포함될 경우)구성

   - 1979년 선거직후 기민당(262석), 나머지 4당은 총 103석(사회당 6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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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 20석, 공화당 16석, 자유당 9석)

   - 최소과반수 315석을 훨씬 상회하는 369석 확보

   - 1980년  내내 연정 지속

   ※ 기민당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경우 연정 트 던 정당들의 각외 력 받음

 □ 일본 자민당+자유당(보수당)+공명당 연정(1999-2003)

  ㅇ 1999년 자민+자유+공명당의 오부치 연립정권 탄생

   - 자민(265석)은 단독과반을 확보했지만 상원의원격인 참의원 

과반을 해 자유당(39), 공명당(52석)과 연정성립시킴

   - 의원 70%(총의석수 500석), 참의원60% 확보

  ㅇ 당 내외에 반발이 확산되면서 연정의 기  흔들림
 

   - 공명당은 도정당이지만 일종의 종교정당(불교계통의 창가학회 기반)이고 

자민당 내 反창가학회 의원 집단 반발 

   - ‘ 의원 비례 표구 50의석 삭감법안’이 연립합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법안에 반 하는 공명당 배려하면서 자유당의 

불만 축  → 3당은 결국 20의석 삭감으로 합의

   - 연정에서 배제해도 과반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유당에 한 정책  

무시가 지속되었고 결국 자유당은 연정이탈 → 자유당내 연정 

고집 는 탈당하여 보수당 창당

  ㅇ 결국 자민+공명+보수당 연정으로 결과함(2000년, 모리내각)

   - 자민(271석), 공명(42석), 보수신당(18석)
 

   - 2000년 6월 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233석으로 과반확보 실패)

하고 원내 2당인 민주당은 95→127석으로 선거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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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233)+공명(31)+보수신당(7석)의 연정은 더욱 강화되었지

만 체 인 세력은 어들게 됨

   - 2003년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정(고이즈미 내각)으로 

변화하 지만 보수당이 4석으로 참패하여 당을 해산하고 자민당 

입당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성격이 변화된 것은 아님

 3. 연정 사례

 □ 독일 기민/기사 + 사민당 연정(1966-69)

 

  ㅇ 기민당은 거  야당인 사민당과의 연정 추진을 통한 국가  

기상황에 한 정면 돌  추진 

  - 사민당은 기 보수정당과의 연정에 부정 이었으나 집권 략 

차원에서 수용

  ㅇ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은 연정 공동강령 작성

   - 오랜 기간의 상을 통해 연정의 기간을 차기 총선(3년)까지 한정

하고 ‘다수 표제’ 도입에 합의

   - 사민당 당수 란트의 입각(부총리  외상) 등 각료 배분

  ㅇ 연정을 통해 정치권에 한 국민 신뢰를 회복, 이를 토 로 

경제 기, 동서독 갈등 기 극복

  ㅇ 독일의 진보 인 민주정치의 기반 마련

   - 사민당출신 인사(외무장 , 경제장  등)들의 성공  업무수행으로 

인해 사민당은 집권능력을 인정받음 

   - ’69년 총선결과, 사민당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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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정당체제의 특징

ㅇ 사회  분 화를 반 하는 형 인 다당제이지만 의민주주의

   토  하에 이념․ 종교를 넘나드는 연정 지속 ⇒ 특히, 주요정당인

   기민당 + 노동당의 연정도 수차례 발생 

ㅇ종교: 기민당(카톨릭), 기독연합(개신교), SGP(칼빈교)

ㅇ이념: 사회당 - 노동당 - 민주66 - 자유민주당 - LPF

  ㅇ 의제 민주주의의 역사  발

   - 1910년  네덜란드는 3가지 기(종교문제, 선거권확 문제, 

노동문제)에 직면, 국가  기상황으로까지 발

   - 코르트 반데르 린덴 수상은 심각한 기인식을 가지고 화해와 

타 모색, 각 정당은 동수의 원회를 구성 

   -  1917년 평화조약를 통해 분쟁을 일거에 해결 

   - 모든 당 를 망라한 연합 원회의 수립, 하 문화사이의 

평화조약, 들의 백지 임 의제민주주의의 발

   ※ 의제민주주의란 종교와 계 균열에 근거하여 사회세력들이 깊숙이 수직분할된 

조건하에서도 엘리트들이 특유의 상과 타 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온 민주주의정치체제의 유지방식(Lijphart)

  ㅇ 의제민주주의의 역사  토 에 

   - 정치 으로는 연정
  

   - 사회경제 으로는 노사정 합의주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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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민당은 도우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연정을 하거나 도

좌  노동당과 연정 구성
 

   ※ 기민당은 카톨릭 계통의 카톨릭국민당, 반 명당, 기독교역사연맹의 통합

(1980)으로 탄생, 1917-1994년까지 1당으로서 연정을 주도 

   - 1945-66년까지는 연정이 주종, 드리스 수상 1차 내각은 기민+

노동+자유민주당(76%)의 연정

   - 이후 기민+노동의 의석 유가 80%를 상회하는 연정 수시 발생

   - 1972-77년간 노동당+기민당을 축으로 2개의 진보정당과 개신교 

정당이 참여하는 연정 발생

   - 1981년 기민-노동-민주66 

   → 연정이 붕괴하는 경우는 부분 기민당과 노동당의 정책 

립(낙태법, 산,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임

   → 기민당이 연정에 참여 하지 못했던 유일한 기간인 1994-2002년의 

경우 노동당+자유민주당의 좌우연정이 성립될 정도로 

네덜란드의 의제민주주의는 성숙되어 있음 

 □ 오스트리아 연정(1947-66) 사례

 △ 사회당(진보), 국민당(보수), 자유당(독일 민족주의계)의 3당 체제에서

   사회당과 국민당의 연정 

 △ 이념  지향 차이를 극복한 진보와 보수의 연정

    오스트리아 특유의 ‘ 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함

  ㅇ 오스트리아 특유의 ‘ 의제 민주주의’ 토 에서 가능

   - 나치 통치기간 정치 엘리트들이 함께 체험한 모진역정을 통한 

     동료 의식이 형성됨에 따라 ‘ 의에 의한 정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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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과 강한 연 를 맺고 있는 4  이익집단(상공, 농민, 노동

회의소, 노조)들은 화와 상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

  ㅇ 후 11차례의 선거를 통해 20년 이상 장기간 이어진 연정

   - ‘외세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해 양당은 선거 

시기에는 정치  성과를 얻기 해 노력하고, 일상  시기에는 

연정을 통한 국정운 에 합의

   - 정치에서는 의주의에 의한 권력의 공유, 경제에서는 조합주의에 

의한 권력의 공유

  ㅇ 연정하에서의 정책결정과정 

   - 선거결과에 의한 득표비율로 결정, 선거이후 양  정당은 연립

정부 활동을 규정짓는 헌법  성격의 ‘연립 약’을 작성 공포
 

   - 정치  의사결정기 으로 ‘연립 원회’ 구성

   - 수상을 비롯한 내각 등 주요 공직자들은 양당의 정치  힘에 

비례하여 배분

   - 수상, 부수상, 장차 , 공공기업의 장, 국 은행장, 방송국장 등 

     수많은 직 를 배분하며 구체  상은 ‘연립 약’에 명문화됨

    ※ 내각의 핵심 부처는 양당이 장·차 을 나눠 갖는 경우 존재

   - 임 , 물가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한 경제 정책 결정구조로 

'균등 표 원회(Parity Commission)' 구성

   - 정치  타 을 사회  타 으로 환시켜 사회  갈등과 립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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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년 동안의 연정을 통해

   - 쟁 등 국가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후복구와 경제발 에 목한 성과를 달성

   - '66년 국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단독 내각 구성( 연정 해체)

   - ‘70년에는 사회당이 제1당이 되어 단독 내각 구성, 이후 ’87년 

국민당-사회당의 大聯政이 재추진됨

 4. 각외 력 사례

 

(1) 스웨덴 

 □ 사회민주당의 단독․소수정부 지속

  ㅇ 1936년～ 재까지, 부분 사민당이 정권 담당 

   - 1976-82년, 1991-94년 약 10년간의 우 연립정부를 제외한 장기집권 

  ㅇ 소수 단독정권의 표  유형

   - 연정을 형성한 경우는 ‘51-56년 사이의 농민동맹과의 역사 인 

동맹형성이 유일함

   - 단독정권시 에 과반을 확보한 경우는 한번에 불과(‘63년 선거

에서 53.6%)할 정도로 소수 단독정권이 일반화됨  

  ㅇ 소수 단독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발 의 정책

 실 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각외 력이 역사 으로 지속

되어 왔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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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계열의 정당들의 안정 인 각외 력  
         

ㅇ 스웨덴 정당체계는 크게 좌 계열과 도우 계열로 별

  △ 좌 계열: 사민당, 좌익당(공산당 후신), 녹색환경당

  △ 도우 계열: 보수당, 기민당, 자유당, 앙당

   ⇒ 좌익당과 녹색환경당의 안정 인 각외 력으로 사민당 단독

      소수내각 존속

  

  ㅇ 1985년 선거에서 사민당은 159석(45.6%)으로 우 연합의 171석

(49%)에 뒤졌지만 좌 정당의 력으로 단독 내각 구성

   - 사민당이 우 계열 보다 의석수에서 뒤지는 경우 각외 력은 

더욱 요해짐
 

   - 88년 선거에서도 44.7% 지만 좌 정당의 력으로 재집권

  ㅇ 1994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161석(46.1%) 획득하며 선거에서 

승리. 우 연정(91-94)을 체 

   - 정권교체에 따라 좌 연정을 검토한바 있으나 경제문제해결을 

해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단독 정부 구성
 

   - 좌 정당과 환경당(18석으로 원내 재진출)의 각외 력

  ㅇ 최근 사민당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좌익/환경당과의 정책

연합으로 정권 담당 

   - ’98년 선거 131석(37.5%)로 지지율이 약 9%나 락했으나 좌

정당(43석)과 녹색환경당(16석)의 조로 과반수지지(190석)를 

확보하고 페르손 총리 하 사민당 단독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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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선거, 사민당 144석(41%), 좌익당(30), 환경당(17)로 과반 획득 

  ㅇ 각외 력을 철회하고 특정 정책에 있어 야당 정책연합을 형성

하는 경우도 발생

   - 1990년 총 업 사태에 해 칼슨 총리 긴 경제조치 취함 

   - 좌 정당이 각외 력을 철회하고 긴 조치에 반 하는 야당 

정책연합에 합류하면서 조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태 발생

   - 칼슨 내각 사퇴

   - 사민당은 경제조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좌익당의 재 조 下에 총리재신임을 받고 새로운 내각 출범

(2) 이탈리아 

 □ 후 보수정당인 기민당(DC)이 정치 주도 

  ㅇ 기민당은 1946-1992년 사이 원내1당으로서 정권을 담당함

   - 이념  거리가 극단 인 분 화된 다당제속에서 同 기간 동안 약 

37%-45.8%의 의석 유율(과반확보는 48년 선거에서 53%가 유일) 

  ㅇ 공산당(  좌 민주당)은 22%-36%의 의석 유율로 곧 원내

2당 유지

   - 기민당은 원내 1당으로서 3-4개에 이르는 정당과 연정을 구성

하거나 각외 력을 받음

   ⇒ 사회당, 사민당, 공화당 등의 정당은 기민당과 소연정을 구성

하거나 내각에 참여하는 신 각외 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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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회,사민,공화당의 일부 는 부가 때로는 기민당과 소연정의 

트 가 되고 때로는 각외 력을 하면서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 

 □ 역사  타 시기(’76-79) 공산당의 각외 력

  ㅇ 기민당의 단독 소수자내각 출범하 지만 공산당이외에도 통

인 력정당인 사회,사민,공화당도 각외 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90%를 상회하는 지지 확보

   - 기민(42%)+ 공산당 등의 각외 력(48.9) ⇒ 일종의 大聯政  

 <배경>

  ㅇ 1970년  오일쇼크, 실업, 재정악화 등 경제 기와 노동, 학생

운동 등의 진운동은 물론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기상황

   - 1969년의 ‘뜨거운 가을’은 랑스의 68년 5월 명처럼 사회  

힘의 계를 일시에 변화시켜 버림

   - 기민당은 기 리를 해 반체제정당으로 존재했지만 원내2당인 

공산당의 력을 필요로 하게 됨

  ㅇ 공산당은 당세가 더욱 신장되면서 체제정당으로서 정권에 참여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산당은 1976년 선거에서 36.2% 확보(이  선거는 28.4%)

 <각외 력의 진행과정>

  ㅇ공산당의 노선변화와 역사  타 략 

   - 공산당 베를링게르(E. Berlinguer)당수는 산층과 도세력과의 

동맹을 목표로 ‘역사  타 ’ 략 수립하고 유로코큐니즘 노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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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산당은 역사  타 략에 따라 기민당의 경제정책에 력

할 것을 약속, 기민당 정부는 국정 력의 트 로 인정

   - 공산당은 의회내 정부불신임 투표를 포기 기민당정부의 긴축

정책 묵인

   - 그 신 기민당은 공산당의 사회개 정책 수용

   ※ 기민-공산의 각외 력은 각 정당의 핵심 정책을 교환하는 방식의 높은 

수 의 정책연합

  ㅇ 노사간 조합주의로 역사  타  확

   

   - 1977년 사용자계획에 노조동조, 임 상 단에 합의

   - 공산계 노조인 노동총동맹은 정부의 긴축정책 수용, 임 인상 

자제, 사회개 정책 지원

 <각외 력의 붕괴>

  ㅇ 좌 세력이 기 했던 근본 인 사회개 정책 지연되면서 불만 축

  ㅇ  총리이자 기민당 당수인 모로가 암살*되면서 우 에 의해 

기민당이 장악되었고 공산당과의 력에 소극 으로 변화

     * 1978년 3월 이탈리아의 극좌 테러단체인 ‘붉은 여단’에 납치, 살해됨 

   - 1979년 공산당이 지지 철회하면서 연정으로서의 각외 력 붕괴

   - 이후 기민+사회,사민,공화,자유의 연정구성되고 90년  반까지 

연정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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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90년  이탈리아 정치의 변화 

   - 1992-4년 사이 인 정치권 뇌물수수로 인해 기존의 정치권 

붕괴하고 부분 정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변신

   - 기민당은 1992년 붕괴하고 94년 구 기민당-좌 를 심으로 

이탈리아국민당으로 재창당, 이에 반발한 세력 이탈하여 기독

민주센터, 기독민주동맹 창당, 국민당은 1996년 도-좌 연맹에 

참여(공산당 후신인 좌 민주당과 연정)

   - 이후 도․우  연정과 도․좌  연정이 교차하는 정치  

     질서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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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정 련 주요 외국사례표
- 출처:  Wolfgang C. Müller & Kaare Strøm, 2000, 'Coalition Government in Wester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1. 독일

수상 정권성격 연도* 내각구성(의석수/비율)
여당의석수

(%)
연정유형

아데나워

(49.9-63.10) 도보수

49
기민․기사(140/34.8)+자민(52/12.9)

+독일(17/4.2)
209(52.0)

최소승리

연정 

기민․기사(244/50.1)+자민(48/9.9)
+독일(15/3.1)+난민동맹(27/5.5)

53 334(68.6)

기민․기사(251/51.5)+자민(49/10.1)
+독일(15/3.1)55 315(64.7)

기민․기사(251/51.5)+자유인민(14/2.9)
+독일(16/3.3)

56 281(57.7)

기민․기사(270/54.3)+독일(17/3.4)57 287(57.7)

기민․기사(271/54.5)60 271(54.5)

기민․기사(242/48.5)+자민(67/13.4)61 309(61.9)

62 241(48.3)기민․기사(241/48.3)

62 308(61.7)기민․기사(241/48.3)+자민(67/13.4)

에르하르트

(63.10-66.11)

65 294(59.3)기민․기사(245/49.4)+자민(49/9.9)

66 245(49.4)기민․기사(245/49.4)

키징어
(66.12-69.10)

좌우 연합 66 사민(202/40.7)+기민․기사(245/49.4) 447(90.1) 大聯政

란트
(69.10-74.5)

69 사민(224/45.2)+자민(30/6.0) 254(51.2)

최소승리

연정

72 사민(230/46.4)+자민(41/8.3) 271(54.6)

슈미트

(74.5-82.10)

76 사민(214/43.1)+자민(39/7.9) 253(51.0)

80 사민(218/43.9)+자민(53/10.7) 271(54.5)

82 사민(215/43.3) 215(43.3)

콜

(82.10-98.10)

도보수

82 기민․기사(226/45.5)+자민(53/10.7) 279(56.1)

83 기민․기사(244/49.0)+자민(34/6.8) 278(55.8)

87 기민․기사(223/44.9)+자민(46/9.3) 269(54.1)

90 기민․기사(305/46.0)+자민(57/8.6)
+독일사회연맹(8/1.2)

370(55.8)

91 기민․기사(319/48.2)+자민(79/11.9) 398(60.1)

94 기민․기사(294/43.8)/자민(47/7.0) 341(50.7)

슈뢰더

(98.10-)

신 도

진보연합

98 사민(298/44.5)+녹색(47/7.0) 345(51.6)

02 사민(251/41.6)+녹색당(55/9.1) 306(50.7)

 * 연도  진한 씨체는 선거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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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랑스

통령 수상 정권성격 연도 내각구성(의석수/비율)
여당의석수

(%)
연정유형

드골
(59.8-69.4)

피두
(62.4-68.7)

우
연합정권

62 드골 (233/48.3)+온건보수 (35/7.3) 268(55.6)

최소승리
연정

67 드골 (200/41.1)+온건보수 (42/8.6) 242(49.7)

드머빌
(68.7-69.6)

68 드골 (293/60.2)+온건보수 (61/12.5) 354(72.7) 과 규모
소연정

피두
(69.6-74.4)

샤방델마
(69.6-72.7)

73 드골 (183/37.3)+온건보수 (55/11.2)+
도우 (30/6.1)

268(54.7)

최소승리
연정

메스메
(72.7-74.5)

지스카르
데스탱
(74.5-81.5)

시라크
(74.5-76.8)

78 드골 (154/31.4)+온건보수 (123/25.1) 277(56.5)
바

(76.8-81.5)

미테랑
(81.5-95.5)

모로아
(81.5-84.7) 사회․공

산당
연합정권

81 사회(285/58.0)+공산(44/9.0) 329(67.0) 과 규모
소연정비우스

(84.7-86.3)

시라크
(86.3-88.4)

동거정부
(우 내각)

86 드골 (155/26.9)+온건보수 (131/22.7) 286(49.6)
소수
연립내각

로카르
(88.5-91.5)

사회당
단독정권

88 사회(272/47.1) 272(47.1)

(공산당)
각외 력
소연정

크 송
(91.5-92.3)

베 고
와

(92.4-93.3)

발라뒤르
(93.3-95.5)

동거정부
(우 내각)

93 드골 (258/44.7)+온건보수 (215/37.3) 473(82.0) 과 규모
소연정

시라크
(95.5-)

쥬페
(95.5-97.6)

우
연합정권

죠스팽
(97.6-02.5)

동거정부
(좌 내각)

97 사회(250/43.3)+공산(36/6.2)+ 도좌 (
33/5.7) 319((55.2)

최소승리
연정

라 랭
(02.5-) 우 정권 02 선다수연합(355/61.5) 355(61.5) 단독

※ 선다수연합: 시라크가 소속된 우 의 ‘공화국연합’의 새로운 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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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웨덴

수상 정권성격 연도 내각구성(의석수/비율) 여당의석수
(%)

연정유형

한슨
(45.7-46.10)

사민단독
45 사민(115/50.0) 115(50.0)

( )각외 력

에르난데
(46.10-69.10)

48 사민(112/48.7) 112(48.7)

좌 연립

51 사민(112/48.7)+ 앙(30/13.0) 142(61.7)

최소승리
연정

52 사민(110/47.8)+ 앙(26/11.3) 136(59.1)

56 사민(106/45.9)+ 앙(19/8.2) 125(54.1)

사민 단독

57 사민(106/45.9) 106(45.9)

( )각외 력
58 사민(111/48.1) 111(48.1)

60 사민(114/49.1) 114(49.1)

64 사민(113/48.5) 113(48.5)

68 사민(125/53.6) 125(53.6) 단독+각외 력

팔메
(69.10-76.9)

70 사민(163/46.6) 163(46.6)
각외 력

73 사민(156/44.6) 156(44.6)

페르딘
(76.10-78.10) 도우 76 앙(86/24.6)+자유(39/11.2)

+보수(55/15.8) 180(51.6)
최소승리
연정

우르스텐
(78.10-79.9) 리내각 78 자유(39/11.2)  39(11.2) 소수 내각

페르딘
(79.10-82.9) 도우

79 앙(64/18.3)+자유(38/10.9)
+보수(73/20.9)

175(50.1) 최소승리연정

81 앙(64/18.3)/국민(38/10.9) 102(29.2) 소수 내각

팔메
(82.10-86.3)

사민단독

82 사민(166/47.6) 166(47.6)

(소연정 型)
각외 력

85 사민(159/45.6) 159(45.6)

칼슨
(86.3-91.9) 88 사민(156/44.7) 156(44.7)

빌트
(91.10-94.9) 도우 91 앙(31/8.9)+기민(26/7.4)

+자유(33/9.5)+보수(80/22.9)
170(48.7)

칼슨
(94.10-96.3)

사민단독

94 사민(161/46.1) 161(46.1)

페르슨
(96.3-)

98 사민(131/37.5) 131(37.5)

02 사민(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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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연도 내각구성(의석수/비율) 여당의석수(%)
+각외 력

연정유형

데 가스페리
(45.12-53-7)

46 공산․좌 민주(104/18.7)+사회(115/20.7)
+기민(207/37.2)+공화(23/4.1)

449(80.7)
연정

47 공산․좌 민주(104/18.7)+사회(115/20.7)
+기민(207/37.2)

426(76.6)

47 기민(207/37.2)+자유(57/10.3)
264(47.5)
+23(4.1) (소)각외 력

48 사민(33/5.7)+기민(306/53.3)+공화(10/1.7)
+자유(15/2.6)

364(63.4)
과 규모
소연정

50 사민(33/5.7)+기민(306/53.3)+공화(10/1.7) 349(60.8)

51 기민(306/53.3)+공화(10/1.7) 316(55.0) 최소승리
연정

53 기민(262/44.4) 262(44.4) (소)각회 력

펠라
(53.8-54.1)

53 기민(262/44.4)
262(44.4)
+25(4.2)

(소)각외 력

니
(54.1.18-54.1.30) 54 기민(262/44.4)

262(44.4)
+6(1.0)

셀바
(54.2-55.7)

54 사민(19/3.2)+기민(262/44.4)+공화(6/1.0) 287(48.6)
+6(1.0)

세니
(55.7-57.5)

57 기민(262/44.4) 262(44.4)

졸리
(57.5-58.6)

58 사민(17/2.9)+기민(273/45.8)
290(48.7)
+7(1.2)

니
(58.7-59.1)

59 기민(273/45.8) 273(45.8)

세니
(59.2-60.2)

60 기민(273/45.8) 273(45.8)
+42(7.0)탐 로니

(60.5-60.7)

니
(60.7-62.2)

62 사민(17/2.9)+기민(273/45.8)+공화(7/1.1) 297(49.8)

니
(62.2-63.5)

63 기민(260/41.3) 260(41.3)

오네
(63.6-63.11)

63 사회(62/9.8)+사민(32/5.1)+기민(260/41.3)
+공화(5/0.8)

359(57.0) 과 규모
소연정

모로
(63.12-68.6)

68 기민(265/42.1) 265(42.1) (소)각외 력

오네
(68.6-68.11) 68 사회(91/14.4)+기민(265/42.1)+공화(9/1.4) 365(57.9)

과 규모 
소연정

르모르
(68.12-70.7)

69 기민(265/42.1) 265(42.1)
+91(14.4)

(소)각외 력

코롬보
(70.8-72.1)

70 사회(91/14.4)+기민(265/42.1)+공화(9/1.4) 365(57.9) 과 규모 
소연정

안드 오티
(72.2-72.6)

72 기민(265/42.1)
265(42.1)
+31(4.9) (소)각외 력

 4. 이탈리아



- 62 -

72 사민(30/4.8)+기민(265/42.1)+자유(20/3.2) 315(50.1)
+15(2.4)

소연정 
각외 력

르모르
(73.7-74.10)

73
사회(61/9.7)+사민(30/4.8)+기민(265/42.1)

+공화(15/2.4)
371(58.9)

최소승리소
연정

74 사회(61/9.7)+사민(30/4.8)+기민(265/42.1) 356(56.6)
+15(2.4)

소연정 
각외 력

모로
(74.11-76.4)

74 기민(265/42.1)+공화(15/2.4)
280(44.4)
+91(14.4)

(소)각외 력

76 기민(265/42.1)
265(42.1)
+30(4.8)

공산당( )각
외 력

안드 오티
(76.7-79.3)

76 기민(262/41.6) 262(41.6)

78 가민(262/41.6)
262(41.6)
+308(48.9)

79 사민(15/2.4)+기민(262/41.6)+공화(14/2.2) 291(46.2)
소수 과도
내각코시가

(79.8-80.9)
79 사민(20/3.2)+기민(262/41.6)+자유(9/1.4) 291(46.2)

폴라니
(80.10-81.5)

80 사회(61/9.7)+기민(262/41.6)+공화(16/9.7) 339(53.8)

과 규모소
연정

80
사회(61/9.7)+사민(20/3.2)+기민(262/41.6)

+공화(16/9.7) 359(57.0)

스 드리니
(81.6-82.8) 81

사회(61/9.7)+사민(20/3.2)+기민(262/41.6)
+공화(16/9.7)+자유(9/1.4) 368(58.4)

니
(82.12-83.4) 82

사회(61/9.7)+사민(20/3.2)+기민(262/41.6)
+자유(9/1.4) 352(55.9)

크라시
(83.8-86.7)

83 사회(73/11.6)+사민(22/3.5)+기민(226/35.9)
+공화(29/4.6)+자유(16/9.7) 366(58.1)

니
(87.4.17-87.4.28)

87 기민(226/35.9) 226(35.9) 소수내각

고리아
(87.7-88.3)

87
사회(94/14.9)+사민(17/2.7)+기민(234/37.1)

+공화(21/3.3)+자유(11/1.7)
377(59.8)

과 규모소
연정

드 미타
(88.4-89.5)

안드 오티
(89.7-92.4)

91
사회(94/14.9)+사민(17/2.7)+기민(234/37.1)

+자유(11/1.7)
356(56.5)

아마토
(92.6-93.4)

92 사회(92/14.6)+사민(16/2.5)+기민(206/32.7)
+자유(17/2.7)

331(52.5)

챰피
(93.4-94.1)

93
사회(92/14.6)+사민(16/2.5)+기민(206/32.7)

+자유(17/2.7)
331(52.5)

벨루스코니
(94.5-94.12)

94 기민(27/4.3)+북부리그(117/18.6)+
진(112/17.8)+국민연합(109/17.3) 365(58.0)

디니
(95.1-96.1)

로디
(96.5-98.10)

96 공산(34/5.4)+좌 민주(197/31.3)
+국민(67/10.6)+부흥(26/4.1) 324(51.4)

최소승리소
연정달 마

(98.10-) 98
공산(21/33.3)+좌 민주(166/26.3)+기타좌 (26/4.1)
+국민(66/10.5)+부흥(26/4.1)+공화국민(27/4.3) 3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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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덜란드

수상 정권성격 연도 내각구성(의석수/비율)
여당의석

수(%)

연정

유형

베엘
(46.7-48.7)

카톨릭․좌
․ 도 
연합

46 노동(29/29)+카톨릭(32/32) 61(61)

연정
드 스
(48.8-58.12)

48 노동(27/27)+카톨릭(32/32)+기독교(9/9)+자민(8/8) 76(76)

52 노동(30/30)+반 명(12/12)+카톨릭(30/30)+기독교(9/9
) 81(81)

56 노동(50/33.3)+반 명(15/10)+카톨릭(49/32.7)+기독교(
13/8.7) 127(84.7)

베엘
(58.12-59.3)

카톨릭․우
․ 도연합

58 반 명(15/10.0)+카톨릭(49/32.7)+기독교(13/8.7) 77(51.3)

최소승리 
연정

데 크아이
(59.5-63.5)

59 반 명(14/9.3)+카톨릭(49/32.7)+기독교(12/8.0)+자민(
19/12.7) 94(62.7)

마 이넨
(63.7-65.2)

63 반 명(13/8.7)+카톨릭(50/33.3)+기독교(13/8.7)+자민(
16/10.7) 92(61.3)

칼스
(65.4-66.10)

카톨릭․좌  
연합

65 노동(43/28.7)+반 명(13/8.7)+카톨릭(50/33.3) 106(70.7) 연정

질스트라
(66.11-67.2)

카톨릭․우
․ 도연합

66 반 명(13/8.7)+카톨릭(50/33.3) 63(42)

최소승리 
연정

데 
(46.4-71.4)

67 반 명(15/10.0)+카톨릭(42/28.0)+기독교(12/8.0)+자민
(17/11.3) 86(57.3)

비스훼베르
(71.7-72.11)

71 반 명(13/8.7)+카톨릭(35/23.3)+기독교(10/6.7)+민사(
8/5.3)+자민(16/10.7)

82(54.7)

덴일
(73.5-77.3)

72 반 명(13/8.7)+카톨릭(35/23.3)+기독교(10/6.7)+자민(
16/10.7) 74(49.3)

카톨릭․좌  
연합 73

진(7/4.7)+노동(43/28.7)+민주(6/4.0)+반 명(14/9.3)
+카톨릭(27/18.0) 97(64.7) 연정

반아흐트
(77.12-82.
9)

도보수연
립

77 카톨릭(49/32.7)+자민(28/18.7) 77(51.3) 최소승리 
연정

81 노동(44/29.3)+민주(17/11.3)+카톨릭(48/32.0) 109(72.7) 연정

루버스
(82.11-94.5)

82 민주(17/11.3)+카톨릭(48/32.0) 65(43.3)

최소승리 
연정

82 카톨릭(45/30.0)+자민(36/24.0) 81(54)

86 카톨릭(54/36.0)+자민(27/18.0) 81(54)

89 노동(49/32.7)+카톨릭(54/36.0) 103(68.7) 연정

코크
(94.8-) 좌우연합

94 노동(37/24.7)+민주(24/16.0)+자민(31/20.7) 92(61.3)
과 규모 
소연정

98 노동(45/30.0)+민주(14/9.3)+자민(38/25.3) 9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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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스트리아

수상 정권성격 연도 내각구성(의석수/비율)
여당의석수

(%)

연정

유형

피
(45.12-53.2)

좌우 연합

45 국민(85/51.5)+사민(76/46.1)+공산(4/6.2) 165(100)

연정

47 국민(8551.5)+사민(76/46.1) 161(97.6)

49 국민(77/46.7)+사민(67/40.6) 144(87.3)

랍
(53.4-61.4)

53 국민(74/44.8)+사민(73/44.2) 147(89.1)

56 국민(82/49.7)+사민(74/44.8) 156(94.5)

59 국민(79/47.9)+사민(78/47.2) 157(95.2)

고르바
(61.4-64.4)

62 국민(81/49.1)+사민(76/46.1) 157(95.2)

클라우스
(64.4-70.3)

우 단독 66 국민(85/51.5) 85(51.5)

단독
클라이스키
(70.4-83.4)

좌 단독

70 사민(81/49.1) 81(49.1)

71 사민(93/50.8) 93(50.8)

75 사민(93/50.8) 93(50.8)

79 사민(95/51.9) 95(51.9)

지노바츠
(83.5-86.6) 도좌 연합 83 사민(90/49.2)+자유(12/6.6) 102(55.7)

최소승리
연정

라니츠키
(86.6-97.1)

좌우 연합

86 국민(77/42.1)+사민(80/43.7) 157(85.8)

연정

90 국민(60/32.8)+사민(80/43.7) 140(76.5)

94 국민(52/28.4)+사민(65/35.5) 117(63.9)

95 국민(53/29.0)+사민(71/38.8) 124(67.8)

클리마
(97.1- )

우 연합 99 국민(52/28.4)+자유(52/28.4) 104(56.8)
최소승리
연정


